
- 1 -

담당자 : 이가람 / 02-784-9160

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계약 절반 가까이, 
이후 사업화 현황 파악 못 해

- 유효 기술이전 계약 2만 2,614건 중 1만 1,171건(49.4%), 이후 활용·사업화 
현황 파악 불가
- 사업화 현황 상시 관리 기관 23.7%… 기술이전 이후 시장진입까지 연계관리 
필요
- 한준호 의원 “기술이전 성과 긍정적… 실제 제품·서비스와 시장성과까지 

이어지도록 후속 관리 강화해야”

정부가 국가 연구개발(R&D) 성과의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, 공공연
구기관의 기술이전 계약 절반 가까이는 이후 실제 활용·사업화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
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기술이전 계약 체결을 넘어 실제 제품·서비스와 시장성과까지 연
결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.

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이 「2025년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·
사업화 실태조사 보고서」를 분석한 결과, 2024년 기준 공공연구기관의 유효 기술이전 계
약은 총 2만 2,614건으로 집계됐다.

이 가운데 실제 기술활용·사업화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약은 1만 1,443건(50.6%)에 
그쳤으며, 나머지 1만 1,171건(49.4%)은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정부
출연연구기관 역시 유효계약 7,532건 중 51.0%는 활용·사업화 현황 파악이 어려운 것으
로 조사됐다.

정부의 기술이전·사업화 지원을 통한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. 2024년 공공연구기관의 신
규 기술이전 계약은 9,306건이었으며, 공공기술을 기반으로 사업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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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기업은 2024년 말 기준 3,180개, 매출액은 약 1조 8,497억 원으로 집계됐다.

다만 기술이전 이후 실제 시장성과를 관리하는 체계에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
다. 조사 결과, 기술료 납부 현황을 상시 관리하는 기관은 47.3%인 반면, 이전기술의 활
용·사업화 현황을 상시 관리하는 기관은 23.7%에 불과했다. 활용·사업화 현황을 아예 관
리하지 않는 기관도 33.2%로 조사됐다.

기술이전 이후 사업화 진행현황을 보면, 현황 파악이 가능한 계약 1만 1,443건 중 실제 
매출이 발생한 계약은 2,136건(18.7%)이었으며, 사업화 준비·진행 단계는 8,117건
(70.9%), 미활용 계약은 1,190건(10.4%)으로 나타났다.

특히 매출 발생 비율은 2020년 24.5%에서 2024년 18.7%로 낮아진 반면, 사업화 준비·
진행 단계 비율은 같은 기간 59.5%에서 70.9%로 증가했다. 다만 미활용 비율 역시 
16.0%에서 10.4%로 감소해 기술 활용이 확대되는 긍정적인 변화도 확인됐다.

사업화 준비·진행 단계의 비중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사업화가 지연되거나 실패했다고 단
정할 수는 없다. 다만 실제 시장진입 과정에서 자금·인력·수요기업 확보 등의 어려움이 
발생하고 있는지 세밀하게 점검하고, 필요한 후속지원을 연결할 필요가 있다.

실제로 조사에 참여한 공공연구기관들은 기술이전·사업화 과정의 주요 어려움으로 전담·
지원인력 부족(18.8%), 기술 도입 수요기업·창업자 발굴 어려움(14.8%), 사업성·가치가 
높은 기술 부족(13.4%) 등을 꼽았다.

이에 따라 기술이전 계약과 기술료 수취 실적뿐 아니라 이전된 기술이 실제 제품·서비스
로 활용되고 매출 등 시장성과로 이어지는지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강
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.

한준호 의원은 “정부의 연구개발 투자와 기술이전·사업화 지원을 통해 공공연구성과가 
실제 산업현장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”며 “다만 기술이전 계약
을 체결하는 것만으로 국가 R&D의 성과관리가 끝나서는 안 된다”고 말했다.

이어 “기술이전 이후 절반 가까이 활용·사업화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, 우선 
성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”며 “사업화 준비 단계
에 있는 기술들이 실제 제품과 서비스, 매출 등 시장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어
려움을 점검하고 필요한 후속지원을 강화해 주길 바란다”고 강조했다.  <끝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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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참고 

1. 2024년 공공연구기관 유효 기술이전 계약의 활용·사업화 현황 파악 여부

구분 계약 건수 비중

현황 파악 가능 11,443건 50.6%

현황 파악 불가 11,171건 49.4%

합계 22,614건 100.0%

출처 : 「2025년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·사업화 실태조사 보고서」 p.110 재구성

2. 기술이전 이후 사업화 단계별 현황

구분 계약 건수 비중

매출 발생 2,136건 18.7%

사업화 준비·진행 8,117건 70.9%

미활용 1,190건 10.4%

합계 11,443건 100.0%

출처 : 「2025년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·사업화 실태조사 보고서」 p.111 재구성

3. 기술이전 이후 사업화 단계별 비중 변화

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

매출 발생 24.5% 23.9% 19.4% 19.2% 18.7%

사업화 준비·진행 59.5% 60.9% 67.5% 70.1% 70.9%

미활용 16.0% 15.2% 13.1% 10.7% 10.4%

출처 : 「2025년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·사업화 실태조사 보고서」 p.112 재구성

4.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이후 성과관리 현황

구분 비중

기술료 납부 현황 상시 관리 47.3%

활용·사업화 현황 상시 관리 23.7%

활용·사업화 현황 미관리 33.2%

출처 : 「2025년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·사업화 실태조사 보고서」 p.115~116 재구성

* 관리항목별 조사 결과로 합계 100%를 구성하는 항목 아님.


